
갈라디아서 개관 

 

1. 개요 

갈라디아서(Galatians)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 보낸 서신으로, 

율법주의와 혼합주의적 복음 왜곡에 맞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강력히 변증하고 수호합니다. 이 서신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내 아내”라고 부를 만큼,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의 성경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2. 저작 연대 

• 일반적으로 AD 48~50 년경, 바울의 1 차 선교여행 직후로 보며 

•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 

입장입니다. 

 

3. 저자 

• 사도 바울(Paul) 

• 자신의 사도권 자체를 공격받는 위기 속에서, 직접 복음을 받아 전한 참된 

사도로서의 권위와 사랑을 담아 썼습니다. 

 

4. 기록 목적 

-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자(유대주의자)의 복음 왜곡을 경고하고 

- 사도권에 대한 공격에 맞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재확인하고 

- 성령 안에서 자유와 성화를 누리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함 

 

5. 단락 구분 

구분 내용 

1–2장 복음과 사도권의 방어 –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님 

3–4장 믿음으로 의롭다 함 – 아브라함의 믿음과 새 언약의 논증 

5–6장 성령 안에서의 자유 – 육체의 일 vs 성령의 열매, 공동체 윤리 

구조는 간결하지만 매우 치밀하며 논리와 정서, 목회적 열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걸작입니다. 

 

6. 중심 메시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2:16)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5:1)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율법과 복음, 육체와 성령, 종살이와 자유의 명확한 

대조를 통해 갈라디아서는 “참된 복음의 정체성과 자유”를 외칩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 인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핵심 교리가 

선포됩니다. 

② 율법의 용도 

•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paidagogos) 역할을 

하며, 더 이상 의의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3:24). 

③ 언약의 흐름 

• 아브라함 언약 vs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하고 지속됨을 

강조 (3–4 장). 

④ 성령의 사역과 성화 

• 복음은 자유를 주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끈다 (5:16–26). 성령의 열매가 

참된 복음의 열매입니다. 

⑤ 복음의 수호 

•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것이라 선언하며,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습니다 (1:6–9).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갈라디아서 해석 

① 오직 믿음 (Sola Fide) 

• 종교개혁의 기둥인 이신칭의 교리의 신학적 근거입니다. → 율법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ation)를 통해 성도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② 율법과 복음의 구분 

• 개혁주의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시민적, 교훈적, 정죄적)를 구분하며,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의 구원론적 무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③ 성화와 자유 

•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임을 

개혁주의는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④ 언약신학 

• 아브라함 언약은 율법 이전에 주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언약으로 

해석됩니다. 

⑤ 교회와 복음 수호 

•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복음을 단호히 수호한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변호하고, 혼합주의와 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